
김승연 한화회장 구속집행정지 연장
서울고법, 8월7일 오후 2시까지 … 건강문제로 3월에 이어 연장 반복

계열사에 수천억원대의 손실을 떠넘긴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김승연(61) 한화그룹 회장의 구속집행

정지가 다시 연장됐다.

서울고법 형사7부(윤성원 부장판사)는 5월6일 “김승연 회장의 구속집행정지 기간을 8월7일 오후 2시까지 연

장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주치의의 진술과 소견서 등에 나타난 김승연 회장의 건강상태를 고려할 때 구속집행정지 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구속집행정지 기간에 김승연 회장의 거주지는 종전대로 <서울 종로구 가회동 주거지와 서울대병원, 순천향

대병원 등 일부 병원>으로 제한된다.

김승연 회장은 조울증과 호흡곤란 등의 증세로 1월 구속집행이 정지돼 서울대병원에서 집중치료를 받고 있

으며, 재판부는 3월 김승연 회장의 구속집행정지를 2개월 연장한 바 있다.

김승연 회장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돼 2012년 8월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고, 항소심이 진행되는 동안 보석을 신청했지만 기각됐다.

그러나 2012년 1월 남부구치소가 건의한 구속집행정지를 재판부가 받아들여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

왔으며, 4월15일 항소심에서 징역 3년으로 감형받았다.

김승연 회장과 검찰은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사건기록이 아직 대법원으로 넘어가지 않아 구속집

행정지 기간의 연장 여부를 항소심 재판부가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

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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